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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6년 중국 주류산업 시장특징 분석

  주요내용 

   중국 주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바이주(白酒)시장은 포화상태로 일부 브랜드 

제품 소비에 집중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맥주의 경우 전체 소비량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지만 수입

맥주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와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1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전체 주류시장의 44%를 맥주가 차지하고 있으며, 맥주 및 백주시장은 화룬창업과 칭다오맥주 등 

상위 2개 업체가 주도, 상위 6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3%에 달함 

ㅣ2011-2017년도 중국 주류 판매액 추이도ㅣ

* 출처 : 바이두

   주류 판매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주(65%이상)의 경우, 중국 정부의 부패척결 및 경제발전 

둔화로 인한 접대용 소비 하락으로 전체 소비량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업체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주 소비층 역시 정부 또는 업체 접대 위주에서 대중 소비자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중국의 인터넷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발전되면서 전통적인 주류전문판매점 및 유통매장으로부터 

티몰, 경동 등 유명 온라인몰이나 전문 주류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특히 인터넷판매는 가격 

또한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아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임. 지난해 중국 인터넷 주류 판매액은 180억위안에 

도달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매년 5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시사점

●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전통 주류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소비는 늘지않음.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신선하고 세련된 제품으로 도전하는 것이 유리함.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술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중국이 

술의 종주국이라 여기므로 한국전통 등을 내세운 것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음 

●   중국 과일 칵테일 제품 Rio에서도 보듯 기존 백주 시장이나 전통주 시장보다는 획기적이고 세련되며 젊은 층의 

구미에 맞는 제품으로 공략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작성 : 베이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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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2-1 아시아 주류시장의 허브, 홍콩

  주요내용 

   홍콩 주류 시장의 매출은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5년 전체 주류의 매출액은 172억

2670만 홍콩달러로, 2011~2015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함. 주류 중에서도 맥주는 2015년 

93억 홍콩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맥주는 2015년 주류시장 총 매출액에서 53.5%의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물량 면에서는 89.4%의 점유율을 보였음. 와인과 증류주의 총 매출량은 맥주 매출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는 가격과 활용도 면에서 타 주류보다 맥주가 우위를 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맥주의 인기와 더불어 와인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2011~2015년의 기간 동안 

와인 물량은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매출액 또한 동 기간 연평균 9.5%로 활발한 성장을 

보였음. 와인 시장의 이러한 급성장은 홍콩 정부가 지난 2008년 와인 거래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중국 

정부와 와인 수입에 관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체결해 와인 거래

가격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홍콩 유통매장 주류 진열 (와인, 소주, 과일주)

   이런 가운데, 한류의 영향으로 홍콩 소비자들의 한국산 주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2015년 

기준 한국 주류 전체 수입액은 2억8400만 홍콩달러로 2011~2015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기록함. 특히 한국 드라마를 통해 ‘치맥’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한국 맥주 수요가 증가하며 홍콩의 한국 

맥주 수입액은 2015년 기준 5억4805만 홍콩달러로 중국(5억3555만 홍콩달러)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함

   최근 홍콩에서는 고도수 제품보다는 과일 맥주와 알콜향이 옅은 칵테일류를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한국 제품 중에서는 하이트진로의 ‘망고링고’와 ‘이슬톡톡’이 홍콩의 대표 슈퍼마켓 체인인 

Wellcome, ParknShop 등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망고링고’와 ‘이슬톡톡’ 모두 낮은 도수에 

달콤한 과일맛이 알코올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한국 전통주 막걸리의 경우 막걸리 특유의 텁텁한 맛을 선호하지 않는 홍콩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국순당의 신제품인 과일 막걸리를 필두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음. 현재 과일 막걸리는 한식당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 향후 유통경로가 확대되어 대형유통매장 

및 소매점 등의 진출이 긍정적으로 기대됨

지구촌 리포트ㅣ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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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홍콩

수입 과일맥주(중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시사점

  한국의 주종 중 인지도 면에서는 소주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긴 하나, 현지에서는 소주를 일본의 사케와 

비교하며 사케의 목넘김이 훨씬 부드럽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과일맛 소주를 

활발히 홍보하여 한국 주류제품의 맛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맥주와 막걸리 등은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인데,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유일한 무역 전용 

와인 및 주류 전시회인 Vinexpo, 와인 축제 Wine & Dine, 수제 맥주 축제 Beertopia 등 홍콩 내 다양한 

주류 행사들과 연계하여 한국 주류 프로모션 및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홍콩 시장에서 한국 주류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품의 고급화, 다양화, 프리미엄화가 대세인 홍콩 주류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저렴한 제품에서 

고급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 출시, 홍콩에서 인기 있는 한국 연예인을 주류 광고 모델로 기용해 

한국 주류 브랜드 이미지 제고, SNS를 플랫폼으로 한 홍보 및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써 2~30대 젊은 

소비자층 공략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작성 : 홍콩 지사



  7 page

3 일본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3-1   오가닉 식품이 주목 받는다

  주요내용

●   일본 식품시장 최대 키워드는 여전히 건강과 미용이며 여기에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인해 식품의 

안전성 및 안정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식품관련 기업과 정부에서는 시장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일본 최대 유통업체 그룹인 이온, PB 쇄신을 통해 2020년까지 100품목 취급 목표

-   이온은 헬스&웨르네스(건강증진) 상품의 확대를 주축으로 하는 소재·환경 배려형 PB상품 「톱발류 

그린아이」의 쇄신을 계기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재배 인증을 취득한 오가닉 

상품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임

-   톱발류 그린아이에 새로운 서브브랜드 상품 「톱발류 그린아이 오가닉」을 만들어 시중 상품의 1.25배 

이내로 적정 가격을 내세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오가닉 상품수요를 환기시켜 시장개척을 진행함.  

「톱밸류 그린아이 오가닉」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100가지 식품상품을 취급하여 전국 이온그룹 점포

에서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톱밸류 어그리아이」의 쇄신에는 이온그룹의 PB개발회사 이온톱밸류가 ① 헬스&웨르네스 

②인터내셔널 ③ 선호(셀렉트) ④ 로컬 ⑤ 코스트이노베이션 등 5개의 관점에서 서브브랜드 재구축과 

「오가닉」외에 「내츄럴」, 「프리프럼」등 3개의 서브브랜드를 신설함 

-   「오가닉」은 국제적인 오가닉인증을 취득한 식품, 화장품, 섬유제품이며 「내츄럴」은 항생물질 및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고 비육한 가축, 가금의 정육 및 양식 선어나 계란 등 오가닉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신선식품이며  「프리프럼」은 합성착색료 29종, 조미료(아미노산) 23종 등 190종을 사용하지 않는 

가공식품, 세제, 피부세정상품 등으로 분류함    

●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일본정부의 오가닉 확대 노력 

-   일본농업의 화학비료·농약의 50% 이상을 저감한 특별재배 등(에코농업)은 3% 정도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기농업(오가닉농업)에 대해서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전체로 보면 

0.4%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일본의 유기식품 시장은 유럽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1,300억엔)으로, 일본정부는 오가닉·에코농업과 

유기식품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유기자스 마크 영국 레드락터 마크 오가닉 레스토랑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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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환경을 하나의 키워드로 하는 식료조달기준(푸드비전)이 수립되어 오가닉 

농식품이 매우 활성화 되었음. 도쿄올림픽도 이전 올림픽의 기준에 준하는 식료조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유기식품(오가닉) 등 안전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농산물 및 식품업계에서는 도쿄올림픽 특수 등을 고려하여 GAP, 유기인증, 할랄인증 등 관련 

인증을 취득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작성 : 도쿄 지사

3-2   일본 스마트농업의 현황과 전망

  주요내용

 스마트농업이란

-   농림수산성의 ‘스마트농업의 실현을 향한 연구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로봇기술, ICT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고품질생산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ㅣ스마트농업시장의 정의ㅣ

솔루션 주요내용

재배지원 솔루션

업 클라우드

복합 환경 제어장치

축산을 위한 생산지원 솔루션

판매지원 솔루션
농작물의 판매처 (식품관련사업자·JA)의 업무를 ICT에서 경감하는 시스템 기상데이터 

등을 이용한 판매지원 서비스 등

경영지원 솔루션
농업을 향한 회계소프트, 농업 법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기상데이터 등을 이용한 경영

지원 서비스 등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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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농업
GPS 유도시스템, 자동조타, 차량형 로봇시스템(농기계의 무인운행을 실현하는 시스템), 

위성정보를 활용한 시스템, 농업용 드론 등

농업용 로봇
설비형 로봇(접목 로봇 등), 매니퓰레이터형 로봇(수확 로봇 등), 어시스트형 로봇

(파워어시스트 슈트 등)

* 농업을 위한 POS(하드웨어), 농기계의 하드웨어는 해당 시장에 포함되지 않음

 스마트농업이 요구되는 배경

-   일본내의 농업종사자는 209만명(’15년 기준)이며 그 중 65세 이상은 132만명(63.5%)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음. 향후 농산물의 수입자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과 생산액 절감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한편 2050년에는 세계 총 인구가 2000년 대비 1.5배인 9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92억명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을 현재보다 1.55배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요 식량인 곡물은 

1.65배의 생산증가가 필요하다고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제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ICT를 기준으로 한 높은 농업 

생산과 생산액 절감,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노동의 안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를 비롯한 농업계 전반의 판단임

 참가기업 동향

-   최근 일본을 대표하는 전기전자관련 제조업체나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 잇따라 농업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국내외의 농업 과제를 그동안 배양해 온 기술력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사고가 바탕에 있음

<후지츠>

ㆍ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농업생산법인의 실증실험을 실시한 뒤 2012년부터 농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Akisai(秋彩)’시리즈를 판매하여 현재는 노지재배, 시설원예, 식물공장, 축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NEC>

ㆍ 2012년에 시설원예를 위한 생산지원 ‘농업 ICT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어 현재는 시설원예 

외에도 유통지원이나 경영지원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음

<도요타>

ㆍ 일본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자동차 생산의 노하우를 살리고 농업현장의 작업개선을 제안하는 

IT관리 툴 ‘풍작계획’을 2014년부터 전개하고 있음

<파나소닉>

ㆍ 농산물의 생산효율 향상과 생산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복합 환경제어장치를 개발하여 2014년부터 

보급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10 page

<덴소>

ㆍ 자동차 전장전문기업으로서 길러온 제어기술을 살려 2015년부터 농업 생산지원 솔루션 ‘프로팜’을 

개발하여 사업 전개하고 있음

-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통해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채소를 기르는 시설원예나 식물

공장, 센서 등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스마트농업이 농업과 기술 융합을 통해 영역을 넓히고 있음. 

새로운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등의 제조업의 노하우가 필요함으로 다른 업종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시사점
●   최근 스마트농업시장은 농업 클라우드ㆍ복합 환경제어장치ㆍ축산을 위한 생산지원솔루션 등의 재배

지원분야가 견인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경부터는 농기계 유인기와 무인기에 의한 협조 시스템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2020년경에는 농기계의 완전 무인작업, 복수기에 의한 작업 등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작성 : 오사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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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국

4-1 미얀마, 한국과 자유무역증진 기대

  주요내용

   미얀마와 한국간의 무역이 감소세인 가운데, 양국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두 나라가 모두 집중해야 

된다고 밝힘. 미얀마 당국은 수산물이 한국과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하루 수확량을 수레에 싣고 있는 어부의 모습>

* 출처 : Aung Myin Ye Zaw / The Myanmar Times   

   2016년 10월 12일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 대해 논의 하던 중, 연합 상무 장관 U Than Myint는 근래의 

양국 간 무역의 감소세는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한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아직 

양국 간 무역 증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U Than Myint는 한국이 미얀마의 8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며, 한국과의 양자 무역은 회계연도 

2010~2011년에 15.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한국이 미얀마에서의 수입을 줄인 후 회계연도 2015~2016년에 

6.5억 달러로 다시 줄었다고 밝힘

   2015년 5월에 개시되고 3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인 한국국제협력단이 후원하는 마스터플랜은 현재 완성되었고 

양국 간의 무역 증대를 위해 관세 및 불필요한 요식들을 줄이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함. 또한 이 마스터

플랜은 한국이 미얀마에 기술지원과 함께 더 많은 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시사점
●   마지막 황금시장이라는 고성장 국가인 미얀마에서 한ㆍ미얀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작성 :  방콕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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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도 식품의약품국, 소비자 편익을 위한 2가지 앱 출시

  주요내용

 지난 11월 14일 월요일, 인도 식품의약품국에서 식품품질과 의약품가격에 관련된 앱 2가지를 출시함

Food Safety Voice 앱 Pharma Sahi Daam

* 출처 :  The Navhind Times : FDA launches two apps for consumer benefit
             www.navhindtimes.in/fda-launches-two-apps-for-consumer-benefit

  Food Safety Voice 앱은 소비자들에게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비자권리에 

대한 설명, 특정 지역의 관련된 식품 관리자를 찾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있음. 이로써 소비자들은 포장된 

식품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식품안전과 그 식품의 책임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식품업체들의 평가를 남길 수 있게 됨

  Android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앱에는 소비자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음. 

이에 위치기반 식품관련 이슈를 공유할 수 있음

  Pharma Sahi Daam 앱은 약사가 청구한 가격에 대해 약품가격책정기관 (National Pharmaceutical 

Pricing Authority or NPPA)이 통지한 의약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공함. 소위 

소비자가 바가지를 쓸 경우, 즉시 정부규제기관의 추가조치를 위해 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을 식품의약

품국에 제출 및 보고할 수 있음

  위의 두 가지 앱은 모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조리식품 또는 제조과정의 식품 및 

약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 

 시사점
●   빠른 경제 성장과 해외기술 유입, 식품품질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인도의 식품관련제도는 계속

해서 엄격해지고 있으며 한국 수출업체들도 인도의 세부적인 식품규정내용과 현지 동향파악을 통한 

대비가 필요함

 작성 :  방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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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네시아

5-1 무알콜 맥주 및 비주류 음료를 통한 수익 확대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최대 맥주기업 멀티빈땅인도네시아(PT Multi Bintang Indonesia)는 2016년 1~9월기 결산

에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6,789억 루피아(599.5억원), 매출이 34.7% 증가한 2조 2,900억 

루피아(2,022억원)로 대폭적인 수익확대를 기록했음

   미니마트나 편의점에서 맥주 판매가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무알코올 음료 사업 강화가 효과를 거두며 

매출증대를 견인했음

   현지 언론 꼰딴 보도에 따르면 멀티빈땅인도네시아의 마이클 친 사장은 “수익 확대를 실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알콜 음료 사업 강화와 사업 혁신 덕이 컸다. 무알콜 음료의 매출은 전체의 13%에 달하기 때문

에 향후에도 제품의 혁신과 배송망 구축으로 2020년 4조 루피아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멀티빈땅은 무알콜 맥주인 ‘빈땅 맥스 0.0%’이나 ‘빈땅 래들러(레몬) 0.0%’, ‘빈땅 제로 0.0%’, ‘그린샌즈

(Green Sands·라임리치, 라임애플, 레몬그레이프)’, ‘파이루즈(Fayrouz·파인애플, 배)’를 동부자

바주 수라바야 인근의 모조끄르또 공장에서 1시간 당 3만 3,000캔을 생산하며 물 이외의 재료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멀티빈땅의 마케팅 담당자는 “현재 과일 맛의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알콜 음료를 수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힘

무알콜 맥주(빈땅)

*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6.11.18   

 시사점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내 주류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류업체들은 무알콜 맥주 등 비주류

맥주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함. 화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알콜음료 뿐 아니라 무슬림들을 위한 무알콜 

맥주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임  

                 
 작성 : 자카르타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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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새로운 미 대통령 트럼프, 식품 업계에 미칠 영향

  주요내용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시각은 

‘재앙이다’에서부터 ‘더 나은 무역협정을 위함이다’까지 

다양하나 식품 산업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만큼,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 함

   트럼프는

-   ‘레스토랑, 자판기 식품 판매 메뉴에 대한 칼로리 및 영양 

성분 표기 규정’(2017년 5월 4일 시행예정)에 대해 

거슬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정이라 평함

-   저소득계층 보조제도(SNAP, 전 푸드스탬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지난 9월 기존 입장을 번복함

-   의무적 GMO 라벨링 역시 반대하며 GMO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수백만 명에게 식량이 되어주는 식품이라 호평함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보호무역주의가 무역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식품산업에 33%는 긍정적, 46%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무역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Cargil, ADM 등 식품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지지했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적 동반자 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혔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하 나프타)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주장해 옴

   이는 미국 식품제조업체가 멕시코 및 캐나다에서 식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고 

저임금 노동력 사용불가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물가 인상을 암시함

   한편, 지난 8년간 800개가 넘는 주요 식품 규제들이 우후죽순 신설되었고, 트럼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시스템의 통합과 재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함. 새로운 규정, 법안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불필요한 

형식 및 절차(red tape)를 없애줄 것으로 기대됨

* 출처 :  FoodNavigator-USA 2016.11.15

 시사점

   미국 식품 및 농업분야는 세계 농업 무역을 움직이는 12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미국 농업 무역

협정에 대한 변화는 전 세계 농업 가격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침.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권 

교체는 무역 장벽 생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나프타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재검토까지 

언급한바 대미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작성 : 뉴욕 지사

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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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roposition 65 새로운 개정관련 업데이트

  새로운 개정사항

   새로운 합의조건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   Proposition 65의 합의 조건, 벌금비용, 개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수료 등이 새롭게 개정됨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벌금대신의 지불금(“in lieu of penalty”)을 없앰. 지금까지 이 지불금으로 개인 고소인이 OEHHA(환경

건강위험평가국) 대신에 고소인에게 합의금이 갈 수 있도록 행해지는 일들이 많았음

-   새로운 규제에 의해 prop 65 합의는 민사비용, 배상비, 혹은 변호사비가 아닌 그 외 합의관련 기타금

액인 “Additional Settlement Payments”를 포함하는 것을 허락함

-   이번 규제는 또한 민사벌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최소한 75%가 OEHHA에게 반드시 지불되어야 함

※  벌금의 경우 기존에 25%가 주정부(OEHHA), 나머지가 소비자 단체로 갔으나 현재는 75%가 주정부, 25%가 변호사 및 

소비자 단체가 나누게 됨

-   또한, 법원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합의에 대한 부분을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합의보고서

(Settle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함

※  법정 바깥에서 진행하는 합의(settlement out of court)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단체와 변호사측

에서도 그 이전에 업체들과 합의를 완료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음

   경고문관련 개정

-   글자크기 : 경고문의 글자크기는 패키지에 적혀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의 글자크기랑 비슷해야 하며 

6 포인트보다 작으면 안 됨

-   경고심볼 : 경고에는 경고심볼을 넣어야 하며 이는 노란색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가 있어야 함 ( ). 
심볼은 흑백으로 프린트 할 수도 있고 경고문구 왼쪽에 적어야 함

-   WARNING : 심볼과 비슷한 사이즈인 대문자로 적은 WARNING이란 단어를 같이 적어야 함

-   경고문구 : 문구에는 proposition 65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최소 1개를 기재해야 하고 문구 후에는 식품의 

경우에는“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라는 문장도 기재해야 함

-   시행일 : 2018년 8월 30일 ※  2016년 8월부터 바뀐 개정된 경고문구 및 심볼을 사용할 수 있음

               

                     새로운 경고문구 :

* 출처 :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 www.oehha.com
       Proposition 65 Information  / www.P65warnings.ca.gov

 시사점
   이번 개정사항은 2015년 9월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오피스에서 제안한 개정안으로 proposition 65에 

명시되어 있는 민사벌금(civil penalty fund)을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가 받을 수 있고, 합의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작성 : LA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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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

7-1 영국 식품트렌드 현황 및 2017년 전망

  주요내용

   영국 대형유통업체 웨이트로즈(Waitrose)가 조사한 2016년 영국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 습관 및 2017년 

트렌드 발표에 따르면 올해 김 등의 해조류, 선인장음료, 코코넛가루 등의 유행이 두드러졌고 내년에도 

하와이 포케(Poke), 호주식 디저트가 떠오르는 등 외국식품의 강세가 예상됨

 2016년 히트상품

-   2016년에 인기있는 식품으로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김 등의 해조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큰 인기를 

누린 스페인 츄러스, 음식의 낭비를 방지하는 못생긴 채소, 새로운 코코넛 워터로 불리는 저설탕의 

선인장 음료, 메밀과 치아시드 등의 곡물, 가정식을 연상시키는 화덕 피자, 글루텐 프리 식품이면서 

섬유질이 풍부한 코코넛 가루 등이 선정됨

 2016년 소비트렌드

-   건강의 표현 : 설문에 응한 영국 소비자의 4분의 3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요리 방식도 

찜요리 또는 기름종이를 사용해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을 선호함.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곡물제품 및

소포장 상품이 많은 인기를 끔

-     음식사진 공유 : 영국인 9백만명이 음식 사진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음식으로 자신을 알리고, 경험과 감정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요리할 때 더 신경을 쓴다고 함  

-   의식있는 소비 : 80%의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와 생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며 폐기물이 적은 포장과 1인분용 소포장 제품 선호함. 남은 식재료를 버리기 보다는 

냉장 보관하고 장을 한꺼번에 많이 보기 보다는 적게 자주 보는 습관이 강세임 

-     집밥 열풍 :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비용 발생 등 외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흐름의 변화로 

집밥 열풍이 불고있음. 집밥은 자기가 원하는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비용 절감 및 편하게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술로 자기 표현 : 슈퍼마켓에서 파는 일반적인 술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술을 

선호함. 원하는 과일이나 음료를 사서 칵테일을 만들고, 대형 브랜드 맥주보다는 지역에서 만들거나 

이야기 거리가 있는 맥주공장 또는 시드르(Cidre)을 선호하게 되면서 칵테일의 기본 재료가 되는 

진토닉의 판매가 늘고 있음. 전통적인 주류 시장을 이루었던 와인보다는 로제와인이나 일본산 위스키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초간편 점심식사 : 설문에 참여한 소비자들 중 60%는 점심을 책상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5%는 점심을 20분 안에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따라 이미 요리와 포장이 되어 있는 초밥세트

의 매출이 20%, 샐러드가 10% 상승했으며 대체로 물보다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구입하고 후식으로 

초컬릿이나 스낵바, 과일을 소비함

지구촌 리포트ㅣ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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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외국식품의 강세 여전

-  수박주스 : 수박과 레몬을 냉ㆍ압착해 만든 주스로 유명 가수 비욘세가 홍보를 하고 나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며 2017년 트렌드로 선정됨  

-  하와이 음식 : 하와이 음식 포케(Poke)가 2017년 유행할 것으로 전망됨. 초밥이나 회는 이미 유럽에도 

널리 전파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이와 비슷한 포케(Poke, 회를 참기름과 간장에 절여 각종 해조류 

또는 야채와 먹는 회덥밥과 유사한 음식)는 외국 음식이지만 거부감이 적음 

-  밀 키트 : 바쁜 삶을 살면서도 직접 요리해 건강을 챙기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맞도록 레시피와 

손질된 재료를 넣어 판매되고 있는 ‘조립식’ 요리 상품임 

-  채소 요거트 :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당근, 비트, 고구마나 토마토 등의 채소 맛이 나는 요거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임 

-  향수같은 칵테일 : 올 여름 패션 브랜드 지방시가 런던의 카페 로얄과 협업으로 향수에서 연상된 

칵테일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식품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조사됨 

-  탐닉 : 적게 먹기 등이 유행하는 반면 한켠에서는 마음놓고 먹자는 움직임도 보임. 호주의 프리크 

셰이크(freakshake)는 고열량의 브라우니, 밀크셰이크, 쿠키, 크림, 마시멜로 등 고열량의 간식들을 

섞어 만든 디저트임

포케(Poke) 프리크 셰이크(freakshake) 밀 키트(Meal Kit)

 시사점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는 단순 사회적 관계를 위한 도구를 넘어 주요 대형유통업체가 소비자 분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등 시장분석에 중요한 수단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영국 식품 소비자 습관 

분석 결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와 확연히 다름

   회덮밥과 비슷한 하와이 포케의 유행은 간장, 참기름, 깨 등 한국 식재료와도 연관이 있고 또 포케같은 

볼 푸드(Bowl food)의 유행 현상은 한국 비빔밥 등 한 그릇 음식을 홍보하는데 기회라고 해석됨

   종합식품 취급 업체에서는 밀 키트처럼 요리레시피와 식재료를 담아 키트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

해 볼만 함. 더불어 한국산 술이나 음료, 홍초, 홍삼, 과일즙 등 칵테일용 재료를 홍보해 볼만 함

 작성 : 파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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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UAE, 동물복지법을 위한 첫 컨퍼런스 개최 

  주요내용

    지난 11월 2일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UAE 내 동물 및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및 국가 동물 복지제도개발에 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음

- 중동지역 내 위험동물 및 희귀동물에 대한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동물 학대문제가 심각함

- 컨퍼런스에서 몇몇의 실제 동물학대 케이스들이 언급됨 

-  UAE 기후 및 환경변화부 장관 알 제유디 박사는 “이번 컨퍼런스는 중동지역 내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물복지 관련 행사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가 동물 복지법 제정 및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라고 언급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신규 전략은 가축의 육로 및 해상 운반, 도살장 운영 뿐만 아니라 동물싸움 

등과 관련된 더 강경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법안통과 예정임

-  특히 신규 연방국가의회 제정법을 통해 희귀동물에 대한 블랙마켓의 집행 및 벌금이 강화될 예정이며 법적

으로 야생 혹은 희귀동물 보유는 동물원, 야생공원, 서커스, 사육 및 연구센터에서만 허용됨 

-  에미리트 동물복지사회 간부인 다이프 루아미 박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법도 

그에 따라 세워지고 있어 그 첫번째로 떠돌이개 및 고양이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 법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함 

-  지난 6월, 연방국가의회는 신규 ‘동물학대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동물학대 범죄자는 최고 약 3억 

2천만원의 벌금 또는 구속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동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3천만원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신규 전략은 6월 통과된 축산 법령과 통합될 것으로 알려짐

* 출처 : 더 내셔널紙 (2016. 11. 2, 11. 5) / 걸프뉴스紙 (2016. 11. 2, 11. 7)   

   

 시사점

   동물 복지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중동지역에서 증가함에 따라 UAE가 지역 내 처음으로 동물

복지법 제정 및 인식 교육을 시작함. 또한 무슬림들은 동물 보호가 무슬림 교리의 한 부분이며 중동의 

문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음

   UAE 내 학교에 배부되고 있는 희귀동물 보유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책자가 미국기반의 동물복지 국제펀드

기구(IFAW)와의 협력으로 발간되는 등 IFAW와의 교류 및 협력이 UAE 동물복지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작성 : 아부다비 지사

8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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